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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희망일 제한없음

문의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기획팀 변영현, 전화: 880-5790, 이메일: alley711@snu.ac.kr

                                                                            배포일: 2022.12.19.(월) 
                                                                                       

오스템임플란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기금 10억원 쾌척

 □ 국내 대표 치과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 서울대 치의학과 

1985-1991)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기금 10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이외에도 오스템임플란트는 장학학술기금으로 3억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서울대를 후원하고 있다.

 □ 서울대는 2022년 12월 16일(금)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최규옥 

회장, 권호범 치의학대학원장, 한성희 치대원 동창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은“치의학 분야와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가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지속적인 기부와 지원을 통해 치의학계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며“계속해서 기부와 나눔으로 인한 

모교와의 소중한 인연이 이어지길 바라며 후배들이 치의학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세정 총장은“대학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관심과 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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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린다”며“기부해주신 기금은 치의학대학원이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열린 지성과 참된 인술을 지닌 치의학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 최규옥 회장이 1997년 설립한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 

임플란트 기업이며 임플란트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이다. 글로벌 

업체들이 선점한 해외 시장을 차별화된 직접 영업 체계와 고도화된 임상 교육 

시스템으로 개척하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K-임플란트’시대를 이끌고 있다. 또 디지털 덴티스트리를 비롯해 치과 분야 

다방면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치과 기업으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최 회장은 병원장 출신이자 우리나라 1세대 대표 벤처사업가로 척박한 국내 

임플란트 시장을 개척한 입지전적(立志傳的)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현재 26개국에 걸쳐 30개의 해외법인을 두고, 

87개국에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년을 이어온 치과대학 장학사업은 수혜자 수가 

1천명을 넘어섰고 치과 분야 학술행사와 세미나 등을 지속해서 후원하며 치의학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적극적인 고용창출 노력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장애인 고용 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 수상 

및 인증을 잇달아 받았다. 해외에서도 무상 임상교육, 난민 치료와 교육을 위한 

모금 캠페인, 태권도 행사 후원, 교민사회 지원 등 나라별 상황에 맞는 특색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